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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유미옥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and Resilience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Mi Ok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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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지역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3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2.57점(4점 척도), 극복력 정도는 5.14점(7점 척도), 진로정체감 정도는 
2.62점(4점 척도)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r=.24, p=.005)과 극복력(r=.54, p<.001)은 진로정체감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β=.17, p=.019), 전공 선택
동기의 적성과 흥미(β=.32, p=.001), 전공만족도의 매우 만족(β=.30, p<.001)과 만족(β=.29, p<.001), 소망적사고 대
처(β=-.20, p=.017), 극복력(β=.26, p=.009)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진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정체감 증진 중
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and resilience on 
career identity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3 to August 31, 2021, targeting135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1st to 4th grades 
in the K area,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was 2.57 points (4 point scale); the degree of resilience was 5.14 points (7 
point scale); the degree of career identity was 2.62 points (4 point scale).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r=.24, p=.005) and resilience (r=.54, p<.001)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In addition,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were age (β=.17, p=.019),
aptitude and interest in major selection motivation (β=.32, p<.001), and high satisfaction with major (β
=.30, p<.001) and satisfaction (β=.29, p<.001), wishful thinking coping (β=-.20, p=.017) and resilience (β
=.26, p=.009) was observed. These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53.7% of the variance in career identity. 
The aptitude and interest of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as major factors in forming a career 
identity. Therefore, based on the basic data, it is suggested that an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career identity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careers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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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라는 새
로운 감염병 전파를 경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
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행위가 강조되고 있다[1]. 
특히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임상현장의 
의료진과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간호대학생은 일반인에 
비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2].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전국대학에서는 대면수업과 관
련된 감염 우려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왔으
며,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되는 강좌 사이트 
서버 문제 및 수업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줌(ZOOM),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
스템 구축, 더 나아가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콘
텐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전공이론 수업
과 임상현장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간호대학생은 실습기
관의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임상실습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러
한 교육과정에 대한 혼란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발생
되고 있다[4,5].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간호대학생들
의 전공만족도가 감소하고 진로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
로 임하게 될 직업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을 갖추
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진로정체감은 환경적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7]. 진로정체감은 학생들의 학
업성취를 증진시키고[8] 전공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어[9], 
졸업 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진로를 닦아가는 간호대학
생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0]. 코로나19로 인해 임
상현장실습이 부족한 간호학과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진
로를 위해 온라인 실습에서도 최대한 임상현장과 유사하
게 실습 상황을 계획하여 효율적인 실습 진행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사례기반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각 전공
교과목 핵심술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및 테스트가 
구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간호사가 되는 것의 두려움, 준비되지 못한 본인의 
모습에 대한 걱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11].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 진도 진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학
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12], 
학습효율 저하, 학습량 증가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다[13]. 특히 Hong 등[1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전공수업 만족도 감소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되며, 개인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
한 후 적절한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된다[15].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구분되며, 
개인이 사용한 대처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16]. Noh[17]는 스트레스 대
처를 많이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상승된다고 하였고, 특
히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많은 간호
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간호대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공수업과정의 스트레스와 부
정적 경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 현 상황
에 대한 혼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을 변화하게 하는 상황적 요구
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했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
하여 적응할 수 있는 극복력이 필요한데, 극복력은 새로
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 수준을 조절하고 유연하
게 반응하게 하여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
결할 수 있게 해준다[18]. Nam[19], Park, Lee와 An[20]
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은 진로정체감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수
업만족도[21], 비대면 수업 경험[22], 수업 스트레스 
[23]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온
라인수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공수
업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진로 문제나 진로 정체감 확
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
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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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의 정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지역에 소재하는 S대학과 M대학의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진행되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2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
의 경우 예측요인 5개(독립변수 2개와 통제변수 3개[일
반적 특성의 절반]의 합),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6명이었
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35부
(96.4%)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25]가 개

발한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Kim[26]이 번안하고 요인분석 한 것을 Park [27]이 24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대처방식을 많
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7]
의 연구에서 Cronbach's ɑ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ɑ값은 .87이었다. 하위영역은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6문항, 정서중심 대처 
6문항, 소망적사고 대처 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문제
중심 대처 Cronbach's ɑ값은 .86, 사회적지지 추구 대
처 Cronbach's ɑ값은 .79, 정서중심 대처 Cronbach' 
s ɑ값은 .63, 소망적사고 대처 Cronbach's ɑ값은 .73
이었다.

2.3.2 극복력
극복력은 Wagnild과 Young[28]이 개발한 도구를 

Song[29]이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유능
성에 관한 17문항과 자신과 삶의 수용성에 관한 8문항으
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1
점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 ‘동의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85로, 
Song[29]과 Park[30]의 연구에서 Cronbach's ɑ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값은 .91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31]가 개발

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과 Kim [32]이 
한국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과 Kim[33]이 한국간
호대학생에게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33]의 연구에서 Cronbach's ɑ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값은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2.4.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해당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

문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자
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연구 참여가 가능함을 공지하고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온라인 설문지(구조화된 자가보고식 구글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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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윤리적 고려
온라인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에 대
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
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는 구글 설문
지 첫 문항으로 응답참여 여부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
게 하였으며, ‘예’로 대답한 경우만 설문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하고 다음 설문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
하였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으로 여

자가 110명(81.5%), 남자가 25명(18.5%)이었다. 연령은 
20-24세 90명(66.7%), 30세 이상 29명(21.5%), 25-29
세 16명(11.9%)의 순이었고, 학년은 4학년 48명
(35.6%), 2학년 36명(26.7%), 3학년 31명(23.0%), 1학
년 20명(14.8%)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고 대답한 학생
이 79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의 순이었다. 전공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53명
(39.3%)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률 50명(37.0%), 부모나 
주변의 권유 22명(16.3%), 봉사직 10명(7.4%)의 순이었
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2명(45.9%)으로 가장 많
았으며, 보통, 매우 만족,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5(18.5)

Female 110(81.5)

Age
20-24 90(66.7)
25-29 16(11.9)
≥30 29(21.5)

Grade

1 grade 20(14.8))

2 grade 36(26.7)

3 grad 31(23.0)

4 grad 48(35.6)

Religion

Christian 37(27.4)
Catholic 10(7.4)

Buddhism 9(6.7)
No 79(58.5)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53(39.3)
Employment rate 50(37.0)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22(16.3)

Service job 10(7.4)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4(17.8)
Satisfaction 62(45.9)
Moderate 45(33.3)

Dissatisfaction 4(3.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
공선택동기(F=3.04, p=.031), 전공만족도(F=8.96,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
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연령(F=4.53, 
p=.013), 전공선택동기(F=4.50, p=.005), 전공만족도
(F=9.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상의 
학생이 20세~24세의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
게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
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전공에 매우 만족  하는 학생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연령
(F=12.56, p<.001), 전공선택동기(F=9.41, p<.001), 전
공만족도(F=15.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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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Career identity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Gender
Male 2.67±.92 1.36

(.176)
5.24±.88 .78

(.438)
2.69±.58 .61

(.542)Female 2.55±.40 5.11±.75 2.61±.58

Age
20-24a 2.59±.42

.25
(.782)

5.01±.77 4.53
(.013)
c>a

1.45±.52 12.56
(<.001)

c>a
25-29b 2.52±.46 5.21±.74 1.55±.59
≥30c 2.54±.36 5.19±.71 1.78±.54

Grade

1 grade 2.61±.43
.12

(.951)

5.12±.69
.29

(.834)

2.70±.35
1.42
(.239)

2 grade 2.56±.37 5.18±.75 2.73±.47
3 grad 2.58±.35 5.03±.68 2.45±.58
4 grad 2.55±.48 5.18±.89 2.62±.63

Religion

Christian 2.57±.40
.09

(.968)

5.06±.83
.56

(.643)

2.68±.53
1.37
(.255)

Catholic 2.62±.36 5.14±.74 2.39±.56
Buddhism 2.60±.45 5.43±.84 2.89±.56

No 2.56±.43 5.14±.75 2.59±.60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a 2.63±.37

3.04
(.031)

5.44±.68

4.50
(.005)
a>b

2.91±.50

9.41
(<.001)
a>b,c

Employment rateb 2.46±.45 4.95±.82 2.51±.54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c 2.58±.30 5.04±.66 2.24±.48

Service jobd 2.82±.49 4.81±.87 2.59±.7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a 2.93±.40
8.96

(<.001)
a>b,c,d

5.71±.79
9.14

(<.001)
a>b,c,d

3.00±.68 15.60
(<.001)
a>c,d
b>c

Satisfactionb 2.52±.36 5.18±.60 2.77±.47
Moderatec 2.46±.40 4.83±.79 2.25±.43

Dissatisfactiond 2.36±.31 4.47±.99 2.18±.62
          

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는 30
세 이상의 학생이 20세~24세의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로 전공
을 선택한 학생들은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학생들은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만족인 
학생들은 보통인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
았다<Table 2>.

3.3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7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에서 문제중심 대처 2.64
점, 사회적지지 추구 2.63점, 정서중심 대처 2.20점, 소
망적사고 2.8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극복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14점이었으며, 진로정체감 정도는 4
점 만점에 2.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s 1.58 3.96 2.57±.41

Problem-focused 1.00 4.00 2.64±.61

Seeking social support 1.17 3.83 2.63±.57

Emotionally oriented 1.00 4.00 2.20±.50

Wishful thinking 1.33 4.00 2.80±.55

Resilience 3.08 6.88 5.14±.78

Career identity 1.36 3.79 2.62±.58

3.4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r=.24, 

p=.005), 극복력(r=.54,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스트레스의 대처방식
의 하위요인 중 문제중심(r=.43, p<.001), 사회적지지 추
구(r=.22, p= .01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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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ffect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B SE β t(p)
Collinearity

Tolerance VIF

Age 1.62 .682 .17 2.38(.019) .786 1.272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5.33 1.575 .32 3.39(.001) .428 2.337

Employment rate 2.31 1.535 .14 1.51(.134) .441 2.270

Service job 2.09 2.419 .07 .86(.390) .616 1.622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6.36 1.758 .30 3.62(<001) .547 1.827

Satisfaction 4.73 1.218 .29 3.88(<.001) .672 1.488

Dissatisfaction .75 3.200 .02 .26(.798) .896 1.117

Moderate

Problem-focused .29 .224 .13 1.31(.194) .374 2.675

Seeking social support .19 .215 .08 .88(.380) .458 2.184

Emotionally oriented -.08 .181 -.03 -.42(.678) .851 1.176

Wishful thinking -.48 .198 -.20 -2.43(.017) .588 1.699

Resilience .11 .040 .26 2.66(.009) .411 2.432

R2(Adj. R2)=.537(.492), F(p)=11.81(<.001)

극복력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4, p<.001)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요인 중 문제중심(r=.69, p<.001), 사회적지지 추구
(r=.39, p<. 001), 정서중심(r=.21, p=.016), 소망적사고
(r=.26, p=.002)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Table 4. Relationship of 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and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Resilience Career identity

r(p) r(p)
Total 

stress coping styles .54(<.001) .24(.005)

Problem-focused .69(<.001) .43(<.001)

Seeking 
social support .39(<.001) .22(.011)

Emotionally oriented .21(.016) .03(.694)

Wishful thinking .26(.002) -.01(.937)

Resilience 1 .54(<.001)

3.5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하여 입력방
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
정 확인을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374~.896 으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도 1.117~2.675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
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1.81, p<.001), 입력 변
수 중 나이(β=.17, p=.019), 전공선택동기의 적성과 흥
미(β=.32, p=.001), 전공만족도의 매우 만족(β=.30, 
p<.001)과 만족(β=.29, p<.001), 소망적사고 대처(β
=-.20, p=.017), 극복력(β=.26, p=.009)은 진로정체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
기에서 부모와 주변의 권유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성
과 흥미로 학과를 선택한 대상자는 5.33만큼 진로정체감
이 더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보통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매우 만족한 대상자는 6.36만큼, 만족한 대상자는 
4.73만큼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변수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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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공선택동기의 
적성과 흥미(β=.32, p=.001)가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찰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그 해결과정은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진로에 영향을 준다[17,19,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에서 일 지역 간호대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
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
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만족하
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더 높았는데 이는 Noh[1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
으나, Jang[34], Kim, Kim과 Lee[35]의 연구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에 따라 여러 다
양한 대처를 함께 사용하지만 하위영역별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16],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도 
상황 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나이, 전공선
택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ark[30]이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
구에서 연령이 26세 이상인 학생들이 19세~25세 학생
들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령대 범위와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더 높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공
선택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학생이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
한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은 Nam과 
Kim[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은 Lee와 Park[3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
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며, 전공에 만족하고 같은 학년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일수록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기 전 본인의 적성
이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전공을 미리 탐색하는 철
저한 준비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된다면, 코로나19와 같

은 상황적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입생들에 대한 분석이 따로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도 분
석하여 전공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나이, 전
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o와 Cho[38]의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없었지만,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
과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에 따른 차이는 Noh[17]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적성
과 흥미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
들은 진로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고 직업선택에 있어 높
은 자기 확신이 있으나[39], 취업률로 학과를 선택한 학
생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의 강도 
높은 활동, 위험한 근무환경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경험
하고 또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진로에 대한 두려
움과 걱정 때문에 진로정체감이 더 낮은 것이라 생각된
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진로정체감이 부족한 학생들을 
확인하여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4점 만점
에 2.57점으로,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소
망적 사고 대처(2.80점)였고, 문제중심 대처(2.64점), 사
회적지지 추구 대처(2.63점), 정서중심 대처(2.20점)의 
순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Yu[40]의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가 본 연구보다 높은 
3.1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점수도 본 연구의 점수보
다 높았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
처는 소망적 사고 대처이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대처는 
정서중심 대처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Jang[34]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가 비
슷한 점수로 나타났고(2.56점), 하위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가 소망적 사고 대처라는 점에서 유사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스트레스원
을 피하거나 긍정적 측면만을 선별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16]. 반면 문제중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문
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 및 장단점을 확인 후 효과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처방식으로[16], 간호대학생은 코로
나19와 같은 상황적 시점에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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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 곳에 치우친 대처보다는 여러 
대처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극복력 정도는 7점 만점에 5.14점으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91점으로 나타난 Kim과 
Park[41]의 연구와 4.50점으로 나타난 Park[30]의 연구
보다 높았다. 극복력은 새로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
절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며[29], 학과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41],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여건으로 전공
수업이나 임상실습 등의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정도는 4점 만점에 2.62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Noh[17]의 연구 2.67점과 
비슷하였지만, Cho와 Cho[38]의 2.80점 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상황과 이와 관련
된 전공수업의 지속적 비대면 진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졸업 후 간호사라는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42], 미래 간호사가 되어서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증
가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같이 연구한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으나, 
Noh[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였으며, Cho와 
Cho[38]의 연구에서 극복력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
적상관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 극복력은 진로정체감과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향상 노력이 향후 진로정체감 확립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
이,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이었고,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망적
사고 대처였다.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가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Seo와 
Jeong[4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적
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고, Noh[17]의 연구에
서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 소망적사고 대처는 부적 영
향을 미쳐 본 연구에서 소망적사고 대처만 진로정체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Cho
와 Cho[38]의 연구에서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영
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적성과 흥미
를 가진 전공선택, 전공만족도, 극복력은 코로나19로 인
한 비대면 수업에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 
확립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소망적사고 대
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면담 등을 통해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 소망적사고 대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에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진
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지속으로 간호대학생
은 전공수업 만족도가 감소하고, 부족한 임상실습과 연
관된 스트레스로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
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나이, 전공선택동기(적
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 소망
적사고 대처는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성과 흥미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
한 전공 선택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전공 관련 진로를 잘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
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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